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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or social welfare.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in the Gyeongsangnam-do area. There was a total of 203 study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with a set of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 of main variables are as follow; 
career development was 3.54, college adjustment was 3.07, social support was 3.59. Second, by 
using a multiple regression,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velopment. In other words, higher the college adjustment and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career development. Third, academic adjustment among the sub-areas of college 
adjustment and friend support among the sub-areas of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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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시기는 또한 진로발달단계 상 구체적인 직업에 대하여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로, 대학생들에게 진로는 

더 없이 중요한 문제이다[1].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인 대학 시

기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

면하게 된다[2,3].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의 전공 및 직업선택의 확

신 정도, 자신의 개인적 특징이나 기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또는 미결정 정도에 대한 반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는 개

념으로서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의 진

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결정의 정도를 의미한다

[4]. 이러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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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중심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상관이 있다고 제시한 연구들[5-7]

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진로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체계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학생활의 적응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지적 욕구뿐만 아니

라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

직한 태도를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서 다양한 요구들

이 뒤따르며 이러한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 결과적으로 적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9].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10]. 또한 사회적 지지는 

어떤 개인이 자신이 가진 대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도움과 원조 등 긍정적인 자원이다[11].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서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모든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진로장벽과 함께 진로

목표의 설정 및 목표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의 하

나로서 진로선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10].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대학

생활 적응 등의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는데,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 대학

생은 진로선택을 더 잘 준비하며[12], Whiston&Keller [13]도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의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은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과 임상실습을 겸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보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인으로서 나아

기기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과 자신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사

회적 지지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향

후 전문 직업인 양성에 필요한 제반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지원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내지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가 대체로 개인적 요인에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를 두고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가 보건ㆍ복지계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들

의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사회적 지지 수준, 진로발달 수준 정도

를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별 진로발달 수준 정도가 어떻게 다르

며, 이러한 진로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떻게 나

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ure 1

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G지역과 J지역 대학에서 보건ㆍ

복지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

방식은 임의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조사의 의도와 목적을 설명한 다음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223명이었으나 내용의 불성실한 

정도를 고려하려 자료 분석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총 

203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진로발달수준으로, Shin 등[14]에서 

활용한 진로발달수준 하위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측정 결과, Chronbach's =0.832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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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3)

Characteristic Category N %

Gender Male 72 35.5
Female 131 64.5

Grade 1 Grade 64 31.5
2 Grade 86 42.4
3 Grade 53 26.1

Age Mean 22

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와 Siryk [2]가 제작한 것을 Park과 Chong [15]

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알아보는 검사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 문항들은 대학의 교육적, 학업적 요구에 관한 학업적응

(24문항),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응(16문

항),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정서적응(16문항),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대학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알아보는 대학환경적응(11문

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변수값은 ‘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각각의 하위 영역 척도의 내적 일관성 측정 결과, 학업

적응 Chronbach's =0.872, 사회적응 Chronbach's =0.761, 

정서적응 Chronbach's =0.819, 대학환경적응 Chronbach's 

=0.844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학생활적응은 Chronbach's 

=0.925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과 Mun [16]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친구 지

지’, ‘가족 지지’, ‘교수 지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변수값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

로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하위 영역 척도의 내적 일관성 측정 결과, 친구 지지 

Chronbach's =0.934, 가족 지지 Chronbach's =0.945, 교

수 지지 Chronbach's =0.825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 지

지는 Chronbach's =0.879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별 특성에 따른 진로발달 수

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진로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

석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95% 신뢰수준(유의도 0.05)으로 검

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한 후 자발

적인 참여하에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언제든

지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절차

를 통하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최대한 노력

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131명(64.5%), 

남성이 72명(35.5%)으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1

학년 64명(31.5%), 2학년 86명(42.4%), 3학년 53명(26.1%)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평균 22세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이

다. 종속변수인 진로발달 수준은 평균값이 5점 만점 기준 3.54 

(SD=0.42)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대학생활적응은 3.07 

(SD=0.41), 사회적 지지는 3.59점(SD=0.54)으로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

지 정도가 가장 높고,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학

생활적응 하위영역의 평균값은 학업적응 평균값 3.02, 사회적

응 3.14, 정서적응 2.92, 대학환경만족 3.27로 나타나 대학생활 

중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정서적응이 가장 낮

게 나타났고,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대학만

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알아보는 대학환

경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평균값으로 친구 지지 3.83, 가족 지지 

3.97, 교수 지지가 2.98점으로 가족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

면, 교수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별 특성에 따라 진로발달 수준 평균값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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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N=203)

Characteristic Variable Mean SD Minimum Maximum

Dependent variable Career development level 3.54 0.42 2 5

Independent variable

College adjustment 3.07 0.41 2 4
Sub-areas Academic adjustment 3.02 0.47 2 4

Social adjustment 3.14 0.41 2 5
Emotional adjustment 2.92 0.53 1 5

College environment adjustment 3.27 0.64 1 5
Social support 3.59 0.54 2 5
Sub-areas Friend support 3.83 0.68 1 5

Family support 3.97 0.81 1 5
Professor support 2.98 0.76 1 5

Table 3. Mean score for career development level (N=203)

Characteristic Category N Mean SD t/F

Gender Male 72 3.64 0.44 2.398*
Female 130 3.49 0.40

Grade 1 Grade 64 3.53 0.43 0.508
2 Grade 85 3.59 0.43
3 Grade 53 3.47 0.38

College adjustment Total Below average 102 3.40 0.38 −4.990***
Above average 100 3.68 0.41

Academic adjustment Below average 101 3.40 0.38 −5.223***
Above average 96 3.70 0.42

Social adjustment Below average 104 3.42 0.40 −4.295***
Above average 97 3.67 0.40

Emotional adjustment Below average 101 3.46 0.39 −3.037**
Above average 98 3.63 0.43

College environment adjustment Below average 89 3.42 0.44 −3.843***
Above average 111 3.64 0.37

Social support Total Below average 100 3.39 0.37 −5.344***
Above average 102 3.69 0.42

Friend support Below average 100 3.39 0.37 −5.467***
Above average 102 3.69 0.42

Family support Below average 73 3.40 0.39 −3.583***
Above average 129 3.62 0.42

Professor support Below average 81 3.45 0.41 −2.512*
Above average 121 3.60 0.42

*p＜0.05, **p＜0.01, ***p＜0.001.

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학

년별로 진로발달 수준을 비교하였고, 독립변수인 대학생활적

응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별 진로발달 수준 차이 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성별에서 남성(3.64)이 여성(3.49)보다 진로발달 수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17), 학년별로

는 2학년(3.59)이 1학년(3.53), 3학년(3.47)보다 진로발달 수

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p=0.244)

독립변수인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각각 전체

와 하위영역별로 평균값 미만과 평균값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

여 진로발달 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평균값 이

상 집단이 평균값 미만 집단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각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

진로발달 영향요인으로 구분된 독립변수인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인 진로발달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절대값이 0.431∼0.47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독립변인과 진로발달 수준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4   Jung-yeon Park and Soon-mi Park. Influence of Colleg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 Level of College Students

www.kjcls.org

Table 6. The predictors of career development level 2

Category β t

F=12.256***
R2=0.317

Adjusted R2=0.291

Constant 1.753 7.570***
College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0.313 3.438**

Social adjustment −0.131 −1.338
Emotional adjustment 0.074 1.177
College environment adjustment 0.040 0.650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0.190 3.875***
Family support 0.061 1.717
Professor support −0.019 −0.466

**p＜0.01, ***p＜0.001.

Table 4. Correlation of dependent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r)

A B C

College adjustment 1
Social support 0.471** 1
Career development level 0.444** 0.431** 1

**p＜0.01.
A, College adjustment; B, Social support; C, Career development 
level.

Table 5. The predictors of career development level 1

Category β t
F=34.976***

R2=0.260
Adjusted R2=0.253

Constant 1.767 8.239***
College adjustment 0.318 4.476***
Social support 0.222 4.128***

***p＜0.001.

4.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회귀분석 결과에서 

진로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VIF 계수를 확인하였고, VIF계수는 

1.28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발달 수준 영향 요

인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β=0.318, p＜0.001), 사회적 

지지(β=0.222, p＜0.001) 모두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

가 높을수록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Table 6은 대학생활적응 및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각

각 진로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 한 결과인데,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에서는 학업 적응

(β=0.313, p＜0.01)이,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에서는 친구지

지(β=0.190, p＜0.001)가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 지

지가 많을수록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

응과 사회적 지지를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  찰

대학생활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며,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

가는 시기이다[17]. 자율적인 선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문화된 전공 학문 등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시기로 대학 입

학과 함께 개인의 내적 적응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대학생활적응을 해야 하며[18], 적극적이고 자

발적인 태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19].

대학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은 앞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기틀

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

라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며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으며, 이 시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의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를 스스로 대처 해 나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18]. 또한 대학생활 적응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진로발달 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학생들에게는 진로발달이나 진로결

정이 중요한 과업이며, 이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게 될 것

이다[20].

본 연구는 예비 취업자로서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들의 진로

발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경상남도 G지역과 J지역 대학에서 보건ㆍ복지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수

집된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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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들이 향후 전문가로

서의 역량과 자질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학생활의 적응

을 더욱 높이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지 체계의 지원을 높임으

로써 궁극적으로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해 보면, 첫째, 진로발달 수

준 평균값이 5점 만점 기준 3.54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

응 평균값은 3.07, 사회적 지지는 3.59점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변수 중 사회적 지지 정도가 가장 높고,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

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 평균값으로 학업적응 

3.02, 사회적응 3.14, 정서적응 2.92, 대학환경만족 3.27로 나

타나 정서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학환경적응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의 평균값으로 친구 지지 

3.83, 가족 지지 3.97, 교수 지지가 2.98점으로 가족 지지가 가

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교수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각각 전체와 하위

영역별로 평균값 미만과 평균값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로

발달 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평균값 이상 집단

이 평균값 미만 집단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보건ㆍ복지계열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발달 수준 

영향 요인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β=0.318, p＜0.001), 

사회적 지지(β=0.222, p＜0.001) 모두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이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각각 

진로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에서는 학업 적응(β=0.313, p

＜0.01)이,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에서는 친구지지(β=0.190, 

p＜0.001)가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 지지가 많을수록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 중에서 정서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정서적응은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

는 것으로 대학생 개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이

라 할지라도 정서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학생활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정서적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

련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요인에 대한 지

원으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아존중감을 통한 동기부여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개발이 필요

하다.

둘째,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 시기는 자신에게 가장 적

합한 진로를 선택 및 결정하고 선택한 진로를 성공적으로 이행

해야 하는 중요한 진로발달 과업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중요

한 시기에 진로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

학생활전반에 대한 적응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

로정체감 및 진로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학

생들이 부모와 친구, 전공 교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

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의 탐색 

및 결정의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진로의 수행에도 영

향을 줄 수 있기[21]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들의 지

원이 매우 중요하다. Song과 Hong [2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의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진로자기효능감은 올바른 진로준비를 위한 행위적인 

노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 중 학업적응이, 사회적 지지 하

위영역 중 친구 지지가 진로발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발달수준에서 무엇보다 학업에 

비중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제공자 중 

동료 관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체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주

로 지지 제공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른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보건ㆍ복지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사

회적 지지가 진로발달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

증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경상남도 G지역과 J지역에 소재한 전

문대학내 보건ㆍ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

되었고, 총 20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각 변인의 평균값은 5점 만점 기준 진로발달수준 3.54, 대

생활적응 3.07, 사회적 지지 3.59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생활적응 하위영역 평균값으로 학업적응 3.02, 사회적응 3.14, 

정서적응 2.92, 대학환경만족 3.27,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평균

값으로 친구 지지 3.83, 가족 지지 3.97, 교수 지지가 2.98점으

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발달수준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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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귀분석 한 결과 대학생활적응(β=0.318, p＜0.001), 사회

적 지지(β=0.222, p＜0.001) 모두 진로발달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각각 진로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 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하위 영역에서는 학업 적응(β=0.313, 

p＜0.01)이,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에서는 친구지지(β=0.190, 

p＜0.001)가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 지지가 많을수록 

진로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보건ㆍ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진로발달수준을 높이기 위

한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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